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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무상급식 관련 논쟁의 핵심은 가치관의 충돌이다

상 식 슈는 본적  한정  원  어느 곳에 우 적  배정하는 것  바람직

한지  제다. 전  상 식 실시를 해 좀  많   낼 수도 고, 다른 다 

야 할 돈  쪽  끌어다 야 할 필 도 생  수 다. 사람마다 우 순 에 한 생각

 다를 수 고, 라  상 식  바람직한지  여 에 한 생각도 다를 수 다. 다른 

정책  경우  마찬가지 ,  제도 차 한 토  통해 견  해 해 나감  적절

한 합 점  도출할 수 다.

그러나 최근  사들   제를 극단적  적 립 도  몰아  나 죽

 아니   죽  싸움판  만들고 다. 상 식 는‘망  포퓰리 ’과  싸움

에  처 고  훈 울시  그  다. 망  포퓰리  여  

막지 못 다  가  릴 것 고 는 그에게  사  결연  지  

 수 다. 런  립 도  통  보수  결집 는  과  얻 지 지

만, 생산    루어질 수 없게 만드는  결과  빚고 다.

원  들  과 에 능 다는 것   지만, 어떻게 여 에다 ‘망 ’ 는 

시 시  말  갖다 는지 도 체 가 가지 는다. 니, 우리 가 상 식  

실시  망  도  허  는 말 가? 니  상 식 실시 는  천  비

 들어  살림  당  거 도  것 는 말 가? 런 얼 당  과  

 ‘  망  드는 사 ’  몰 가 는   어내는 것  그리 

어 운  니다.         

 시  상 식보다  시  과 가 많다고 주 다. 여 사   보  가  시

 과  드러 는 것   고 말 다．  공  실 지  사 비가 

많  들어가니 과후 도 강  달 는 청도 많다고 말 다. 그는   다니

 들어보   후  시  개  달 는 도 많 다고 다． 는 

 같  그  주  다. 상 식과  과 들 사 에  어떻게 우 순  여

  것 지는 차   다는  다.

그러   같  그  언에는  게 리 는 어 운 도가 숨겨  다. 

에 사  산  틀 에 만 상 식  우 순    등  가 없지 

가? 당연  말 지만, 울시 체  산 는 틀 에  상 식  우 순  

만  결  도  수 다. 는 시  런 단순  사실   에 

그런 도에  상 식 에 근 다고 생각 지 는다. 그걸 뻔  도 신  

리  지    도  그런 도  택  것  다.

울시 체  산 는 틀 에   , 엇보다 우  도마에   것  

 시  개  착  갖고 는 사업들 다.  들어  산   울, 

강 상스,  같  사업들에 우  어  느냐, 니  상 식에 

우  어  느냐  택   다는 말 다. 상 식  런 틀에  

게  신  착  갖고 는 사업  차질  빚게 는 가  생 다. 

 런 움 에  시  사코 상 식에 고 는 것  닐 ?

상 식    가지 역  , 것  실시   1차  택  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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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 에 돌 간다는 사실 다.   걷는다   그 지 다  지 지는 

식비  내다가 내지 게 는 상  계   그만큼  택  얻게 다는 것  

 다. 그런   보수  사 들  그 게  가 망 다고 우  고 

? 가  사 들   주 식 복지 책  펴 는 것  닌 도 말 다. 그들  

에게 감  택  주  우리 경 가 살 다고 주 는 사 들 다. 감  택  

식비  택  그게 그건   는 고 다  는  다고 에 거  는 

것 ?

사   걷게 다 도 상  계 에 큰 가 돌 가는  없다. 과거

에 식비  내  것   꿔  내게 는  과  다. 보수  사 들

 과연 어  근거에   같  변 가 우리 경 에 운  미 다고 보는지 

 짝  없다. 그들  그  운 도가 니  가 울어질 도  운  

미  것 고 생각  에 사코 고  것 에 틀림없다. 그러  내 리가 

빠  그런지 리 생각  도 그럴 만   생각  내  들다.

그들  에게 게  수 다. “그 다  당신   사코 상 식에 찬 는 

거 ?” 는  질 에 슴지 고 답  수 다. “가  가  어린 들  떳떳

게 식 택   수 게 만드는 것   니다.” 그 어린 들  감  

여 주는  는 득  그 게 만들어 주는  드는 비 보다 훨   크다는 신  

 에 는 상 식에 찬 고 는 것 다.

 사 복지 도  택  는 사  신  사  도움에 고 다는 

사실에  어느 도  수 심  갖게 마 다. 다  사 들  가 질   에 

그런 도 고, 도움  는 처지에 는 신  럽다는 심 ,  심(自愧心) 

에 그런 도 다.  가 리 다  사  눈   가  사  도

다 도 택  는 사  느 는 수 심   없  수는 없다.

내  료 식 상  에  는 것  니  동사 에   

에  료 식  실시   없어 다고 주 는 사  다. 에 는 누가 

료 식 상 지  수 없  에  료 식  계 다 도 가  가

 어린 가 수 심  느  가 없다는 근거에  그런 주  고 다. 그러  신

 료 식  상 는 사실   리 없고, 그 에  감  상실  경험 게  

것   보듯 뻔  다.    

극단  보수  사  사 복지 도  수 들  어느 도  수 심  느 는 것

  직 다고 생각 다. 그런 수 심  느껴 만 스스  열심   사 복지

도  택  지 는  생  는 것 다. 미   보수 객  

(C. Murray)는 미  사 복지 도가 실  사 들에게 별  도움    

‘실  ’(incentive to fail)  다고 비   다. 그  사 복지 도  수

들  수 심  느 도  만드는 게 직 다고 생각  것  틀림없다.

만  빈곤  순  개  책  사 복지 도  수 들  어느 도  수 심  

느 게 만드는 것  직 지 다. 그러  가  사  가 스스  게  

에  에  비   에 빈곤  에 빠진 것  니다. 신  

는 통  수 없는 에  가 진 사 도 고, 사  역 계에  어  수 

없는 에  가 진 사 도 다. 그 다  사 도 개  빈곤에   책  

는 고 말  수 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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빈곤에  사 도 책    다 , 사 복지 도  수 들  느 는 수

심   주는 것  마  다. 뿐만 니  사 복지 도는  사  보험

 격  갖는다는 에 도 수 들에게 쓸 없  수 심  느 도  만들어 는  

다. 사 복지 도는 사  망(social safety net)  다는 에  도  도

다. 우리가 지  사고  당  수 듯, 지 게 빈곤   빠질 수도 

다. 런 경우에 비  망  쳐  는 에  만들어  것   사 복지

도다. 그 다  우리가 보험  탈  수 심  느  가 없는 것처럼, 사 복지 도

 택   수 심  느껴   가 없는 것 닐 ?

지  가 고 는 상 식  경우에는 수 심  느 는 주체가 어린 는  

게 고  다. 그 어린 는 신  처  상 에  톱만큼  책 도 없다. 가

   것  죄가  수는 없는  닌가? 그  에 가  가  어린 들

 상 식   도 마  상처  게 만든다  그것  만 만 당  

 니다. 든 어린 가 가  경 상 과 계없  떳떳 게 상 식  택   

수 게 만들어 주는 것   가  여 에 다. 

는 상 식   보편  복지  차원에  근 는 식에 도 고 

다. 보편 든 택 든 복지는 복지  뿐 , 그 다  에 는 수 심   

거  수 없  다.  가  어린 도 께 택  는다  어 운 처지에 

는 어린  에 상 식 도가 도 었다는 사실  지워지지는 는다. 보편  복지

 에   상 식  실시 는 주  타   진실  감춰 보 는 주 에 

지 지 는다.

  에  에  식  가 재(merit goods)  격  갖는다는 사실  매우 

 미  갖는다. 우리가 어린 들에게 상   실시 는 것  그것  가

재  격  갖  다. 든 민   9   는 것  직 다는 

단에   만들었  에 재  도 상   택  게 는 것

다.  에 는 도  지  것 고 생각 다.

 에 료  공 는 비스가 드시 수업에만 어   리  

는 없다. 수업     과 도 료  공  수 고, 수업 도  게 

는 식사도 료  공  수 다. 재 가  가  어린 들에게  료 식

 실시 는 는 든 어린 가  는 심   수 게 만드는 것  직 다

는 생각에  다. 든 어린 가  는 심   수 게 만드는 것  

직 다는 것  식   가 재  격  갖는다는 다. 가 재 는 것   그

런 미   개  다.

 사실  든 어린 가 가 재  료 식에  당당  리  갖는다는 

다. 는 료 식  시  차원에  주어지는 것도 니고, 타 에  든 사

 께 얻게  택도 니다. 가  가  어린   가  어린 가 같  

런 감  상 없  당당 게 료 식  택   리  갖고 다. 내가 료

식  가 재  차원에  근 고 주 는 가  여 에 다.

는 우리  새싹들  당  수 심  느 지 고 맑게  수 다  그 비  얼

마든 당  수 다는 신  갖고 다. 그  에  상 식  실시에 가  

 우 순  여  다고 믿는 것 다.  내 생각과 다  생각  가진 사  

얼마든  수 다.  뚫는 게  다고 생각 는 사 도  수 고, 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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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  시 트  처 는 것   다고 생각 는 사 도  수 다. 내가 강

고 싶  것  상 식과  쟁  심    같  가  돌에 다는 사

실 다.     


